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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여성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처방
식의 촉진을 위한 개입 변인들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기여성 만 35세∼59세 
400명 이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여성의 스트레스, 자아방어기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는 첫 번째, 
역할스트레스는 적응적 방어기제를 제외한 미성숙 방어기제, 자기억제적 방어기제, 갈등회피적 방어기제와 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 대처는 역할스트레스 및 일상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미성숙 방어기제의 경우에는 문제중심대처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정서중심대처 및 소망추구적 사고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방어기제 유형 중 중년기여
성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는 적응적 방어기제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소망추구적 사고 대처에서는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 되었으나, 사회지지적 대처방식에는 조절효과가 없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는 중년기여성의 스트레스 완화에 자아방어기제의 조절효과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stress that middle-aged women 
experience and their coping methods and to present intervening variables to promote active coping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400 middle-aged women from 35 to 59 years old living in S area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aged women's stress, self-defense mechanism, and stress-coping method 
shows as follows: the role stres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mmature defense mechanism, self-restraint defense 
mechanism and conflict-avoiding defense mechanism. Among stress-coping methods, the problem-centered coping 
method was found to be negatively correlated with role stress and daily stress. the immature defense mechanism 
shows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problem-centered coping, but shows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emotion-centered coping and the wishful thinking. Among the self-defense mechanism types not effective in the 
social-support cop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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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생주기에서 비중이 가장 큰 중년기여성은 가정적으

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중추적 시기로서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한편, 앞으로 다가올 노년
기에 대한 준비기간이다[1]. 우리가 중년기에 대한 연구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생애 후반기로 

갈수록 뚜렷해지는 개인차가 중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

하며, 개인마다 처하게 되는 스트레스도 다양하고 이에 
대한 적응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이다[2]. 또한 중년기여
성 대부분은 인생구조의 변화와 재평가 과정에서 심리적

인 침체를 경험한다[3, 4, 5]. 이로 인하여 정신건강을 해
치는 신경증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6, 2, 1, 7], 자신
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위해 성숙

하지 않으면 그 갈등과 위기는 개인적 위기를 넘어서 가

정과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8].
한편 생활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해결되지 못하면 가

정 내에서 불만스런 생활 상태로 유지되거나 위기 현상

이 나타나기도 한다. 나아가 가정에서 주부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

체에 영향을 미친다[9]. 또한 자녀의 독립과 같은 가정의 
변화와 폐경 및 노화현상과 같은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

는 시기로서 신체적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갖게 되는데 

중년기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깊은 내적반응으로 인해 심

각한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10]. 오늘
날 여성들은 스트레스원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인격적 

기질, 대처 양식의 차이 등에 의하여 스트레스 관련 질병
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11]. 스트레스는 생활
의 일부이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대처방식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사건을 성공

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로 남게 되고 대처에 실패

하면 우울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12].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좌절과 실패를, 다른 누군가는 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적응

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13]하면서, 스트레스
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처는 스트
레스를 경험한 개인의 심리적인 적응양상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14]. 대처행동에 

따라 스트레스는 그 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여성
들은 비교적 통제력을 가진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는 

긍정적 차원인 문제해결과 같은 문제 중심적 대처를 주

로 사용하며, 통제력이 낮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 대처인 종교적 지원추구와 같은 정서 중심적 대

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16].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은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고통이나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17].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들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18].이를 위해 개인
들은 각기 다양한 유형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다

[19]. 방어기제는 갈등과 불안에 대한 개인의 대응책으
로 성격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의 방어양식은 

그의 적응 양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20]. 방어기제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먼저 성숙한 방어유형은 문제 중심 대처방식과 사
회적 지지 추구와 관련이 있고, 신경증적 방어유형은 정
서중심 대처와 관련이 있으며, 미성숙 대처는 회피 대처
와 상관이 있고, 접근 대처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21, 22].
한편 개인이 쓰는 자아방어기제는 일정한 유형이 있

고 성격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23, 24]를 보
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방어기제의 유형

에 따라 그 대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Kim(2004)[22]의 연구에서는 적응적 방어유형이 
적극적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미성숙한 방어
유형, 자기 억제적 방어유형, 갈등 회피적 방어유형은 부
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소극적 대처방식은 갈등 회피적 
유형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미성숙한 방어유형, 자기 억
제적 방어유형, 적응적 방어유형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미성숙한 방어기제의 사용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내며[25]성숙하지 않은 방어기제를 사용
할수록 심리적 문제를 많이 보인다[26]. 방어기제의 활
용과 사용정도는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

도 가능하게 한다[27].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내용
들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년기 여성들이 사
용하는 자아방어기제가 실제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기

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중년기여성의 스트
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특정 자아방어

기제유형의 조절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다. 지금까지 자아방어기제유형의 조절효과를 직접적
으로 연구한 논문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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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 사이에서 각 유

형의 자아방어기제가 어떤 조절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여성의 스트레스, 자아방어기제, 스트레

스 대처방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자아방어기제는 중년기여성의 스트레스와 스트

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기여
성 만 35세∼59세 450명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14일
에서부터 2016년 3월 14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이 중에
서 미 응답이 포함된 5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대 
69명, 40대 229명, 50대 102명 총 400명을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역할 스트레스 질문지, 일
상적 스트레스척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 방어기제 
척도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스트레스 관련 척도

역할 스트레스 질문지로 Martire, Stephens와 
Townsend(2000)[28]가 개발한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4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노부모 역할 스트레스, 어머니역할 
스트레스, 아내 역할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 네 가지 
역할영역을 측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문항
의 Cronbach’s α값은 .87로 나타났다.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는DeLongis, Coyne, Dakof, Folkman, 그리고 
Lazarus(1982)[29]가 만든 척도를 Kim(1995)[30]이 번
안한 것으로 주부 대상으로 표준화한 32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1주
일 동안 그 사항이 어느정도 걱정거리가 되었는지를 아

니다. ‘전혀 아니다.’(0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3점)
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문항의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2.2.2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

스트레스 대한 대처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Park(1995)[31]
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는 구성요소별 점수가 높을
수록 각 대처 유형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는 문제 중심적 대처 .86, 사회
적지지 추구 .80, 정서 중심적 대처 .61, 소망 추구적 사
고 .75로 나타났다. 

2.2.3 방어기제 척도

Bond, Gardner과  Sigal(1983)[32]이 개발한 Defense 
Style Questionaire(DSQ)를 Cho(1999)[33]가 수정하여 
완성한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K-DSQ)'이며 자기보고
식 측정도구이다. 4개의 하위영역은 미성숙한 유형, 적
응적 유형, 자기억제적 유형, 갈등 회피적 유형으로 나누
며 16개의 하위요인은 행동화, 투사, 분리, 공상, 수동공
격, 소비, 유머, 전능, 승화, 부정, 억제, 반동형성, 철수, 
취소, 체념, 격리 등이 각 하위 영역별 합산 점수가 높을
수록 그 기제를 많이 쓴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
체문항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2.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 총 400부를 통계분석 SPSS 20.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특성 파
악을 위해 빈도분석과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

아보았다. 셋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우해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넷째,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
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 방어기제의 조절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3. 연구결과

3.1 스트레스와 방어기제 및 스트레스 대처방

식의 기술통계

기술 통계분석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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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은 역할스트레스 1.48, 일상스트레스 1.67, 문제 
중심대처 2.39, 사회적지지 대처 2.32, 정서중심 대처 
2.14, 소망추구 대처 2.42, 미성숙 방어기제 3.01, 적응적 

방어기제 3.67, 자기억제방어기제 3.58 갈등회피 방어기
제 2.70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Table 1과 같다.

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Role stress
Mother
Wife
Total

400
400
400

1.00
1.00
1.00

4.67
4.00
3.07

1.47
1.52
1.49

.46

.52

.43

Daily
stress

Family
Social relations
Economical
Health
Total

400
400
400
400
400

1.00
1.00
1.00
1.00
1.00

3.83
3.17
5.00
3.11
3.19

1.67
1.62
1.78
1.64
1.67

.47

.50

.66

.48

.44

Stress
handling

Problem centered Social support
Emotional center
Seeking hope

400
400
400
400

1.00
1.00
1.00
1.00

4.00
4.00
3.83
4.00

2.39
2.32
2.14
2.42

.60

.58

.49

.56

Defensive agent

Immature
Adaptive
Self-inhibition
Avoid conflict

400
400
400
400

1.00
1.20
1.00
1.00

4.78
6.53
5.69
6.00

3.01
3.67
3.58
2.70

.76

.82

.70

.98

Table 1. Technical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3.2 스트레스와 방어기제 및 스트레스 대처방

식 간의 관계

역할 스트레스 및 일상 스트레스 그리고 방어기제 간

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 2 3 4 5 6 7 8 9

1 -

2 .49*** -

3 .51*** .66*** -

4 .36*** .48*** .71*** -

5 .28*** .51*** .57*** .66*** -

6 .36*** .47*** .68*** .78*** .64*** -

7 .26*** .35*** .40*** .38*** .31*** .39*** -

8 -.05 .08 .01 -.04 -.05 -.04 .28*** -

9 .11* .24*** .25*** .18*** .16** .19*** .67*** .39*** -

10 .17** .29*** .29*** .30*** .20*** .30*** .69*** .18*** .50***

Table 2. Correlation between role stress, daily stress, and defense mechanisms(r)                     (N=400)

1.Rolestress-mother 2.Rolestress-wife 3.daily stress-family 4.Daily stress-social relations
5.Daily stress-economic 6.Daily stress-health 7.gent-Immature 8.Defensive agent-adaptive
9.Defensive agent-self inhibition 10.Defensive agent-avoid conflict

 *p<.05  **p<.01  ***p<.001   

위와 같이 모든 스트레스는 적응적 방어기제를 제외

한 미성숙 방어기제, 자기억제적 방어기제, 갈등회피적 
방어기제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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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Problem-oriented coping  -.15** -.10  -.14**  -.13**  -.14**  -.14**

Social responses -.03 -.10 -.09 -.02 -.07 -.01
Emotional response -.01  .03  .05  .16**  .01  .15**

Wishful thinking -.04  .03  .04  .02  .01  .07

Table 3. Correlation between role stress, daily stress,and stress response methods(r)                    (N=400) 

1. Role stress-mother 2. Role stress-wife 3. Daily stress-family
4..Daily stress-Social relations 5. Daily stress-economic 6. Daily stress-health

 *p<.05   **p<.01  ***p<.001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 중심대처는 엄마 역할스트레스(r=-.15**, p<.01), 가
족 일상스트레스(r=-.14**, p<.01), 사회관계 일상스트레
스(r=-.13**, p<.01), 경제적 일상스트레스(r=-.14**, 
p<.01), 건강 일상스트레스(r=-.14**, p<.01)와 유의한 부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관계 일상스

트레스(r=.16**, p<.01), 건강 스트레스(r=.15**, p<.01)와 
정서중심대처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방어기제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Immature Adaptive Self-inhibition Avoid conflict
Problem-oriented coping  -.10* .50*** .05 -.04
Social responses  .09 .29*** .12*  .03
Emotional response   .14** .18*** .12*   .17**

Wishful thinking  .12* .31***  .19***  .06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fense mechanism and stress response methods(r)                      (N=400)

*p<.05   **p<.01    ***p<.001

첫째, 미성숙 방어기제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대처방
식의 네 가지 구성요인 중 문제 중심대처와는 부적 상관

(r=-.10, p<.05)을 나타낸 반면, 정서중심대처 및 소망 추
구적 사고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응적 방어기제는 네 가지 스트
레스 대처방식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억제 방어기제는 문제중심 대처
를 제외한 나머지 대처방식과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갈등회피 방어기제는 
정서중심대처와 정적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3.3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

에서 방어기제의 조절효과

중년기여성의 스트레스와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간의 

관계에서 적응적 방어기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Stag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VIF

1
Stress-adaptive defense system

-.24
 .37

.06

.03
-.16
 .50

-3.73
11.71

**

**

1.00
1.00

R=.53    R2=.28    ΔR2=.28**     F(2,397)=75.96**

2

Stress(A) 
Adaptive defense system(B)
A × B

-.23
 .26
-.22

.06

.03

.08

-.15
 .48
-.12

-3.60
11.31
-2.91

 **

 **

 *

1.00
1.02
1.02

R=.54    R2=.29    ΔR2=.02*    F(3,396)=54.41**

Table 5.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adaptive defense mechanism and stress on the problem driven 
response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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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문제 중심대
처에 대한 스트레스와 적응적 방어기제의 중다상관은 

R=.5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에 의해 문제 중
심대처 변량의 약 28%(R2=.28)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단계 1).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에서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91, p<.01). 이것으로 
스트레스와 문제 중심대처 간의 관계에서 적응적 방어기

제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추구 간의 관계에서 적응적 방

어기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Stag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VIF

1
Stress-adaptive defense mechanism

 -.09
  .21

.07

.03
  -.07
  .29

-1.36
6.06*

1.00
1.00

R=.30    R2=.09    ΔR2=.09*     F(2,397)=19.40*

2

Stress (A)
Adaptive defense mechanism(B)
A × B

 -.09
  .20
 -.15

.06

.03

.08

  -.06
  .30
 -.09

-1.27
5.78

-1.80

*

1.00
1.02
1.02

R=.31    R2=.10    ΔR2=.09    F(3,396)=14.08*

Table 6.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adaptive defense mechanism and stress on the pursuit of social 
support

*p<.001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사회적 지지
추구에 대한 스트레스와 적응적 방어기제의 중다상관은 

R=.3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에 의해 문제 중
심대처 변량의 약 9%(R2=.09)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단계 1).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에서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80, n.s.).  
스트레스와 정서중심대처 간의 관계에서 적응적 방어

기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Stag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VIF

1
Stress-adaptive defense mechanism

  .11
  .11

.06

.03
   .09
   .18

1.74
3.58***

1.00
1.00

R=.20    R2=.04    ΔR2=.04**     F(2,397)=7.88***

2

Stress(A)
Adaptive defense mechanism(B)
A × B

  .12
  .10
 -.20

.06

.03

.08

   .09
   .16
  -.13

1.89
3.21

-2.65

**

*

 1.00
 1.02
 1.02

R=.26    R2=.06    ΔR2=.02**    F(3,396)=7.68***

Table 7.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adaptive defense mechanism and stress on emotional response

 *p<.05   **p<.01    ***p<.001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정서중심대
처에 대한 스트레스와 적응적 방어기제의 중다상관은 

R=.2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에 의해 정서중심
대처 사고 변량의 약 4%(R2=.04)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단계 1). 위계적 회귀분석 2 단계에서 이들 변인
의 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65, p<.05). 이것으

로 스트레스와 정서중심대처 간의 관계에서 적응적 방어

기제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와 소망추구적 사고 간의 관계에서 적응적 

방어기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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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VIF

1
Stress-adaptive defense mechanism

  .05
  .21

.07

.03
  .04
  .31

.77
6.40**

1.00
1.00

R=.31    R2=.09    ΔR2=.09**     F(2,397)=20.72**

2

Stress(A)
Adaptive defense mechanism(B)
A × B

  .06
  .20
 -.18

.07

.03

.08

  .04
  .29
 -.11

.89
6.06

-2.24

**

*

 1.00
 1.02
 1.02

R=.33    R2=.11    ΔR2=.01*    F(3,396)=15.63**

Table 8.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adaptive defense mechanism and stress on the wishful thinking

 *p<.05   **p<.001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소망추구적 
사고에 대한 스트레스와 적응적 방어기제의 중다상관은 

R=.3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에 의해 소망추구
적 사고 변량의 약 9%(R2=.09)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단계 1). 위계적 회귀분석 2 단계에서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24, p<.05). 이것으로 
스트레스와 소망추구적 사고 간의 관계에서 적응적 방어

기제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여성의 스트레스, 자아방어기제, 스트레

스 대처방식의 관계는 첫 번째, 역할스트레스는 적응적 
방어기제를 제외한 미성숙 방어기제, 자기 억제적 방어
기제, 갈등 회피적 방어기제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상스트레스 또한 적응적 방어기제를 
제외한 미성숙 방어기제, 자기억제적 방어기제, 갈등 회
피적 방어기제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방어기제는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완화, 적응
하기 위해 작동되는 적응기제로[34]다양한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생활방법이 한 방편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신

체적·심리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35]. 적응적 방어
기제[36, 37]는 불안 또는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되며, 개인의 삶의 만족도
나[38]심리적 적응성과도 관련이 있다[39, 40]는 것처럼, 
본 연구도 이와 같은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 대처는 역할

스트레스 및 일상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적극적인 대처방식이라는 Kim(1987)[41]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며 중년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식의 태도가 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적인 특성과 스트
레스 상황에 따라 소극적 대처 방식의 태도로 우울에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Lim(1997)[42]연구, 또한 문제
중심적 대처 경향이 높을수록 정서적 위기의 해결에 긍

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위기감을 더 적게 경험한다는 

Song(2002)[43]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한
편 일상스트레스 가운데 사회관계 스트레스, 건강 스트
레스는 정서중심대처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자체의 문제보다 그
에 대한 대처가 효과적인가 아닌가의 문제에 의해 개인

의 적응이 결정된다는Lazarus(1981)[44]의 보고와 맥락
을 같이한다. 또한 여성들은 비교적 통제력이 낮은 사건
에 대해서는 종교적 지원 추구와 같은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 즉 부정적 대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는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은 스
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며, 이는 스트레스 대처 유형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었는

데, 이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방
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14, 
46, 47, 48, 18, 49, 50]과도 일치한다. 이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 중심적 대처만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분법적 구분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
들은 스트레스 유형과 상황에 따라서도 다양한 대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13], Suls와 Fletcher(1985)[51]의 연
구에서도 장기적 효과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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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대처 모두 긍정적인 결과들과의 관련성을 보였다.
세 번째, 미성숙 방어기제의 경우에는 문제 중심대처

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정서중심대처 및 
소망 추구적 사고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적응적 방어기제는 네 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중심, 정서중심, 소망추구적 사고, 사회적 
지지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적극적 대처방식이 적응적 방어기제와 정적 상
관을 보이고 미성숙 방어기제, 자기억제적 방어기제, 갈
등회피적 방어기제와 부적 상관이 있다[22]는 보고와 맥
락을 같이한다. 자기억제적 방어기제 또한 문제중심대처
를 제외한 나머지 대처방식과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회피 방어기제는 정서중심대
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스
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방어기제의 유형에 따

라 그 대처행동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5, 48]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적응적 방어유형을 많
이 사용하는 사람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관련

이 있었다. 즉,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된 노력을 기울이지만, 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도
움을 요청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낙관적
인 방향으로 결과를 상상하는 융통성이 더욱 적응적일 

수 있다. 반면에, 미성숙 방어기제, 자기억제적 방어기
제, 갈등회피적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이와 같
은 방어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는 선행연구의 

관점을 뒷받침한다[19, 60, 50, 51, 37, 38]는 Lee(2012) 
[39]의 보고와 맥락이 같다. 이와 같이 적응적 방어기제
는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시키며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

처하여 긍정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요인이라

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방어기제 관계에서는 적응

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다양한 대처방식을 

사용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초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서로 촉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다양한 대처를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제안한 Lazarus와 Folkman(1984)[13]
의 제안과 일치한다. 방어기제를 이해하여 상황에 맞게 
잘 다룰 수가 있다면 성숙하고 건강하게 환경에 대처하

여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개인 내적 

변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둘째, 자아방어기제 유형중 중년기여성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적응적 방어기제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정서중심적 대
처방식, 소망추구적 사고 대처에서는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 되었으나, 사회지지적 대처방식에는 조절효과가 없
음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적응적 방어기제는 스트레스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적응적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중심적 대처

방식은 다 같이 하락하지만, 수치에서의 차이는 스트레
스 상황에서 적응적 방어기제의 사용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며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적응적 방어기제는 스트레스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다. 즉, 스트레스가 높
아질 때 적응적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은 감소하지만, 적응적 기제를 적게 사
용하는 사람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증가하는데, 이러
한 차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 방어기제의 사용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며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으로

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아
방어기제가 성숙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부담스럽고 문제

가 되는 사고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특성

을 지니고 미성숙할수록 문제가 되는 사고나 감정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 같다고 제안한 

Kim(2003)[60]의 연구결과 일치한다. 
세 번째, 적응적 방어기제는 스트레스와 소망추구적 

사고대처방식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적응적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
하는 사람은 소망추구적 사고 대처방식은 감소하지만, 
적응적 기제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소망추구적 사고 

대처방식은 증가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서 적응적 방어기제의 사용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며 소망추구적 사고 대처방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문제해결 면에서 융통성 
있는 대처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응적인 방어기제

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Kim(2004)[2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로 적응적 방어기제를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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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방어기제도 두루 사용한다는

Vaillant(1992)[60]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스트레
스 상황에서 자아를 보호하는 기능인 방어기제와 같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일종의 보호막

을 형성하고 개인이 적응을 돕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두 특성의 역할은 스트레스 상
황에서의 적응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

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대

규모 표집을 통한 대표성과 일반화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자아방어

기제를 측정하는 질문지가 객관식의 자기보고식 문항으

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과 더불어 임상실제

에서 관찰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행되어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이므로 방향성을 규명하기 

보다는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어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각 범주에 속하는 세부적인 방어기제를 다루지는 않았

다. 이에 따라 각 유형내의 세부적인 방어기제가 스트레
스 대처방식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같은 유형에 속
하는 방어기제일지라도 각 방어기제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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